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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백의�<포터를�위한�기념비>는�현대자동차�99년�포터를�이용해서�10년간�택배업�경력

이�쌓인�고객을�위해�만든�작품입니다.�사연을�전한�고객은�시간을�다투는�배달의�특성상,

차�안에서�식사도�해결하고,�차�안에서�음악도�들으면서�많은�시간을�보냈다고�합니다.�차

와�일심동체가�된�고객의�사연을�투영하기�위해�이용백은�차체를�분해시킨�후�기념비의�모

양으로�재구성한�작품을�내놨습니다.�해체된�차량의�모습을�보여주는�<포터를�위한�기념비

>는�원래�차량의�본�모습을�자세히�알아볼�수는�없지만,�차와�친숙한�차주인�만큼은�쉽게�그

것을�식별할�수�있을�것입니다.�이처럼�특정한�사람만�확인할�수�있는�위장을�이용백은�작업

에서�자주�구사해왔습니다.

베니스�비엔날레�한국관�대표작가�출신�이용백은�이미�위장의�의미를�작업�언어로�수차례

적용시킨�바�있습니다.�그의�대표작�<엔젤�솔저>에�등장하는�군인도�개인화기인�총�대신

‘꽃총’을,�사단�마크�대신�컴퓨터�폴더를,�그리고�무엇보다�얼룩무늬�일색인�군복을�눈부실

만큼�화려한�꽃무늬로�변환시켜서�내놓은�바�있습니다.�

한편�이용백은�고객�소장용으로�소품�오디오를�제작했습니다.�제작�배경에는�“어려운�환경

에서도�부부가�함께�차를�타고�달리면서�음악도�듣고�라디오도�들으며�앞으로의�미래를�설

계했다.”는�고객의�사연이�오디오를�통해�실현되도록�한�것입니다.�글�·�반이정

포터를�위한�기념비�·�엔젤�솔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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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�택배�기사입니다.�제대�후�아르바이트로�시작했던�일이었지만,�지금의�아내를�만나고

결혼하고�싶은�마음에�정착하게�되었습니다.�그동안�많은�거리를�달렸고,�수없이�많은�짐을

견뎌냈습니다.�그리고�업무량�또한�제가�이�일을�시작할�때에�비해�상상할�수�없을�만큼�많

아졌습니다.�많이�아껴주려�노력했지만�손봐야�할�곳은�많아졌고,�항상�저의�안전이�먼저인

아내의�걱정도�늘어만�갔습니다.�이제�새로운�차량으로�교체할�때가�온�것�같습니다.

작가�인터뷰

처음�차를�샀을�때가�생각났습니다.�“기계도�사람처럼�사랑하고�예뻐해�주면�네�곁에�오래

있을�것”이라는�아버지의�편지와�함께�말이죠.�차�안에서�부부가�함께�노래도�듣고�미래를

이야기했다는�사연을�듣고�부부의�아름다운�추억을�간직할�수�있도록�멋진�오디오를�선물

하고�싶었습니다.

프로필

2011년�베니스�비엔날레에서�한국관�대표였던�이용백은�꽃무니�군복�<엔젤-솔저>로�유명

한�미디어�아티스트입니다.�홍익대학교에서�서양화과와�독일�슈투트가르트�국립조형예술

사연�소개

작가�이용백



대학교�회화과,�연구�심화�과정�조각과를�졸업�후�지속적으로�세계�유수의�미술관과�화랑의

초대를�받고�있습니다.


